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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은 신생팀으로서 지난 2년간 저

조한 성적과 경험을 뒤로 하고 시즌 종료와 함께 발 빠르

게 코치진을 개편했다.

우선 감독에 전 국가대표 명품 포워드를 출신으로, 삼성생

명 코치로 지내고 지난 시즌까지 WKBL 경기운영본부장

이던 박정은 감독을 선임했다. 박 감독을 보좌할 변연하 

코치와 김영화 코치도 영입했다.

부산 동주여고 출신인 박정은 감독은 “고향인 부산에서 

프로 감독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 이기

는 농구와 우승 DNA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감독은 코치진 구성 후 즉시 선수단 개편에 착수했다. 

2021∼2022년 시즌 도약을 준비해 FA 최대어로 꼽히는 국

가대표 3점 슈터인 강아정 선수를 영입했다.

강아정은 부산 동주여고 출신으로 2008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선수다. 청주 KB에서 14년 동안 활약한 베테랑 

포워드로, 2020 도쿄올림픽 예선에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13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강아전 선수는 입단 소감에서 “BNK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즐거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반가운 마음”이

라며 “고향 팀에서 뛰게 돼 가족들도 기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리그 MVP인 김한별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경

험 많은 두 명의 베테랑을 동시에 보강했다. 그동안 어린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더 높은 곳을 향해’

리포트

1 박정은 감독(가운데)과 변연하(왼쪽)•김영화 코치 2 사직실내체육관 3 강아정 선수 4 김한별 선수

선수들이 많았던 탓에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BNK는 우승 경험뿐 아니라 국가대표로서도 많은 경기 경험을 가진 

두 선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두 선수를 중심으로 신구 조화를 이

뤄내 2021∼2022년 시즌 창단 첫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를 마쳤다.

구단은 ‘IT’S SUM TIME 리얼 부산 BNK’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었다. 2021∼2022년 시즌부터 부산 연고 유일의 동계 스포츠 구단으

로 자리 잡고자 홈 경기장을 사직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해 정규 시즌

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스포원 금정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했으나 지

난 6월 KT 남자 농구단이 연고지를 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

이 좋은 부산 농구의 메카인 사직실내체육관으로 홈경기장을 전격 

이전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사직체육관을 리모델링해 팬 친화적 분위

기로 바꾸었다. 홈에서는 10월 30일(토)에 열린 우리은행과의 개막

전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5경기의 정규리그 경기를 진행중이다.

2021년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은 구단 재창단에 가까운 변화를 시

도하면서 WKBL 6개 구단 중 가장 신속하게 시즌을 준비했다.

어느덧 창단 3년을 맞은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은 첫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 아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올 시즌 BNK 썸 여자프

로농구단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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